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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청소년개척단 국가배상소송 사건 
 국가 항소 포기 

  법무부는 대한청소년개척단(소위 ‘서산개척단’) 피해자 109명에 대한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하여, 국가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대한청소년개척단 사건은 1961년경 사회정화정책의 일환으로 당시 보건

사회부 주도하에 전국의 고아, 부랑인 등 1,700여명을 충남 서산군에 집단 

이주시켜 강제수용 후 폐염전 부지를 농경지로 개간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감시와 통제, 폭행, 강제노역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국민주권 정부는 피해자들의 존엄성 회복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지속된 고통이 하루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이번 대한청소년개척단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를 통해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국민 통합으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의 이번 대한청소년개척단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은 지난 8월 

대한청소년개척단 피해자 5명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것에 이은 두 번째 결정으로,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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